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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조직시민행동이 초래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인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격과 성별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원보존이론을 바탕으로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격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성별 차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 시키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보존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격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성별 관련 논의들에 근거하여 여성에 비해 남성일 경우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 간 부(-)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임을 가설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기업
들을 대상으로 상사-부하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150쌍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격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부(-)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 하였고, 이러한 부적 효과는 남성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을 설명하는 개인적 특성과 성별효과를 살펴봄으로 인해, 
조직시민행동 관련된 분야에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lf-critical perfectionism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to understand deeply the 
dilemmatic situation resulting from OCB at the individual level. In other words, based on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this study examined how self-critical perfectionism influences the OCB
and how gender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OCB.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redicts that self-perfectionism will be negatively related to OCB. Furthermore, 
thi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OCB will be strengthened in men 
compared to women. To test these hypotheses, the supervisor-subordinate survey was conducted, and
150 dyad data were analyzed. The analytical results of 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showed that
self-critical perfectionism negatively influenced the OCB, and this negative effect was strengthened in 
men compared to women.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the literature on O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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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의 조직들은 급변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탁월
한 경쟁우위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자
발적이고 추가적인 조직에 대한 기여가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1,2]. 특히,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은 직무 기술
서 및 명세서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 이외에 자발적으로 
조직에 하는 바람직한 행위로,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은 기
업의 성과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1-3].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기업 데이터
를 기반으로 조직시민행동과 조직 효과성(생산성, 효율
성, 수익성, 이직률 감소 등) 간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분
석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1-4].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딜레마를 초래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한 고
려는 미흡한 실정이다[3,5]. 즉, 조직구성원 개인 입장에
서 조직시민행동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도 공식 
보상 시스템 상에서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활동이다[1,2]. 이러한 행위는 조직구성원이 가진 제한된 
자원의 일부를 추가로 할당해야 하는 역할 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3]. 또한 추가적인 자원 할당에 대한 즉각
적인 보상이나 혜택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개인
들에게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한다[3,5]. 결과적으로 조직
시민행동을 하는 개인들은 즉각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더
라도 본인이 가진 자원을 자발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큰 
비용을 동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최근 연구들에서는 
보다 개인의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자원보존이론[6]을 중심으로 자원 손실
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 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인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성별에 주목하여 조직시민행동을 조
직구성원 개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원 손실에 대해 민감한 특성을 가진 조직구
성원의 경우에는 조직시민행동이 초래하는 개인의 노력 
및 시간 투자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없는지 빈번하게 고려하고 검토하면서 자신에게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7]. 이들에게 조직시민행동
은 자신의 자원을 추가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부수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호의로 베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고민하고 재확인해야 하는 어려
운 행동으로 인식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의 
부적 관계는 성별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 
젠더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7,8],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더 크게 인식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동료집단에서의 관계성을 중시여기기 때문에
[8], 일부 자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저항이 크
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라는 개인적 특성을 통해서 조직시민행
동이 개인 차원에서 즉각적 보상 없이 자원 손실이라는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
히는 것이다. 둘째, 성별 효과를 통해서 이러한 주효과의 
상이한 패턴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150개의 상사-부하 쌍의 샘플을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와 실증을 통해서 본 연구
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성
별에 대해 고려하여 인력구성 시 고려해야 하는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업성과와

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식보상 구조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1]. 구체적으로 조직시민행동은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타주의(altruism; 
예.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는 동료를 도와주기),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예. 규범 이외의 일 수행), 스포츠
맨십(sportsmanship, 예.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불만하
지 않기), 공손함(courtesy; 예. 다른 사람 배려하기), 시
민가치(civic virtue; 예. 조직 내 정치적 과정에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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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1]. 이와 같은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구성원들에
게 할당 된 직무 이외의 의무와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
하는 행위이므로, 이타적인 행위(prosocial organizational 
behavior),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 주도적 
행동(individual initiative behavior), 그리고 시민 조
직행동(civic organizational behavior) 등으로도 불리
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직성과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1-4]. 

그러나 조직입장에서의 바람직한 행위인 조직시민행
동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직 구성원 측면에서 조직시민행동은 개인들에게 딜레마
적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일 수 있다[5]. 조직시민 행동은 
조직 전체의 이익 및 성과 증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큰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들에게는 공식보상 시스템에
서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의 
투자라는 개인의 자원 손실을 통한 희생을 동반하는 활
동일 수 있다[3,5].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할당된 자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어 미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투자한 자원의 회수 또는 보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또한 조직시민행동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상대방
으로부터의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데[5],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는 개인들에게 조직시민행동
이 현재 가진 자원의 손실로 인식되고 조직시민행동을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극도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시민행동은 현재 자원의 손실
과 미래 추가로 획득 할 수 있는 자원의 불확실성으로 인
한 불안을 야기 시키는 행동이며, 자원 손실에 대한 민감
도가 높은 조직구성원일수록 이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되
어 결국 조직시민행동을 꺼리게 된다. 

특히 이러한 자원 손실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개인의 특
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자기 비판적 완벽주
의는 자원 손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향은 철저하게 자신
의 행동을 검토하고 스스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7]. 특히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들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비판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자신의 행동
을 반복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 비판적 완벽
주의 성향을 가진 조직구성원들은 본인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완벽하게 문제

를 해결하려는 것에 투입하고자 한다[8]. 그 결과, 이들은 
자원 손실을 초래 하는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동반되는 조직시민행동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원보존이론[6]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능
한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확보된 자원을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 확보된 자신의 자원이 손실되거나 미래에 손실을 초
래하는 가능성이 있을 때 자원의 풀을 유지·확보하기 위
해 더욱 노력한다[6]. 조직시민행동은 자기 비판적 완벽
주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이득 없이 자신의 가
용 가능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
주된다[8]. 이러한 성향은 추가적인 직무 이외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수용 가능한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하
려 한다[7]. 또한 자발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잘못된 
점이 없는지 관찰하고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자
기 비판적 완벽주의를 가진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시민
행동은 미래에 추가적 자원의 확보가 불확실하면서 현재 
가용 가능한 자원의 손실의 초래하는 행동일 것이다. 이
에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의 부(-)적 관계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1.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는 조직시민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 성별의 조절효과
성별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가용 자원

의 사용과 공공의 이익 실현의 중요도 인식은 성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9.10]. 개인 간 차이는 있으나 그 동
안 젠더 관련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
로 남성의 경우는 조직 내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
고자 하며, 경제적 교환관계에 기반하여 본인의 가용 가
능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9-11]. 남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불
확실성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실질적 이득 없는 공공의 
이익실현 행위를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여긴다[11]. 
이에 반해서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보다 집
중하여 단기간에 자원의 투입 및 손실이 수반되더라도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용 자원을 사
용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9,10]. 즉, 개인 차이
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성은 현재의 자원 투자에 대한 
회수 및 보상의 지연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해 덜 민감하
다는 특성을 보인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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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성별 특성의 차이는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를 가진 조직 구성원이 조직시민행동을 인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남성의 경우는 미래에 추가 자원 확보가 불확실하
며, 단기적인 이익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자원의 
손실을 야기하는 조직시민행동의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해석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의 경
우 자신이 투입한 자원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
인에게 할당된 직무에 집중하여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
리하여 보상받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반면,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 교환관계를 
중요시하며 자원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에 민감도가 덜하
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자
원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좋은 관
계를 유지하며 이들을 돕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별은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 간 부(-)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즉,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자기 비판적 완벽
주의와 조직시민행동 간 부(-)의 관계가 보다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가설2. 성별은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 
간 부(-)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서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 간 부(-)적 관계가 보다 강할 것
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전자, 통신, 자동차, 제

조 등)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구성원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원천을 분리하기 위해서 설
문지는 조직구성원용과 그들의 직속상사용으로 구성하였
다. 조직구성원용 설문지를 통해서 개인변수(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성별을 측정하였고, 직속상사용 설문지를 통
해서 본 연구의 결과변수(조직시민행동)를 측정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에 180부가 회수 
되었다(응답률 90%). 회수된 설문지 중에 불성실한 응답
과 상사-부하 간 대응되는 않는 설문지를 제거하고 최종 
분석에 150부가 사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150명 조직구성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직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35.1세, 남성이 76명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학
력은 고등학교 졸업 3명(2.0%), 2년제 대학원 졸업 40명 
(26.7%), 대학 졸업 93명(62.0%), 대학원 이상 14명
(9.3%)이며, 근속년수는 5년 미만 83명(55.3%), 5년 이
상 10년 미만 36(24.0%), 10년 이상 15년 미만 17명
(11.3%), 15년 이상 20년 미만 6명(4.0%), 그리고 20년 
이상 8명(5.3%)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리커트 방식의 7점 척도

(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3.2.1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는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려
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8]이 측정한 
4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주의 깊게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정
확하고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나는 여러 번에 걸쳐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이 
밀리는 경향이 있다”. 신뢰도는(Cranbach's alpha)는 
.75였다. 

3.2.2 성별
성별은 ‘남자 = 0’ 과 ‘여자 = 1’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3.2.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 시

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
는 자발적인 행동으로서,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에 공헌하
는 개인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12]가 개발한 측정문
항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
다. “이 직원은 의무적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조직에 
도움임 되는 일들을 수행한다.”, “이 직원은 조직에 긍정
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아이디어들을 이야기 한다.”등으
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계수의 값은 .96이다.

3.2.4 통제변수
본 연구는 3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수(연령, 근속년수, 

교육수준)를 통제하여 가설 검증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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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odel 1 Model 2 Model 5
b b b

Age -.01 -.01    -.01 
Tenure .02 .02 .03
Educational level .16 .16 .16
Self-critical perfectionism -.14* -.14* -.29**
Gender -.01 .01
Self-critical perfectionism x Gender .31*
Pseudo R square .08 .08  .09

N = 150. * : p<0.05, ** : p<0.01, *** : p<.001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Variable M S.D. 1 2 3 4 5 6
1. Age 35.15 7.12
2. Tenure 5.93 5.31 .53***
3. Education level 2.79 .63 -.18* -.14
4. Self-critical perfectionism 4.04 .78 -.04 -.07 -.09 (.75)
5. Gender .49 .50 .01 .04 -.03 -.04
6.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5.03 .81 -.06 -.19* .18* -.20* -.10 (.96)

* : p<0.05, ** : p<0.01, *** : p<.0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a

고자 하였다. 연령과 근속년수는 연수로 측정하였고, 교
육수준은 ‘고졸’ = ‘1’, ‘2년제 전문대 졸업’ = ‘2’, ‘대학 졸
업’ = ‘3’, ‘대학원 이상’ = ‘4’로 측정하였다. 

3.3 분석 방법 및 결과
변수들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 기술통계 및 상관

관계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수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기 비판적 완
벽주의는 .75이고 조직시민행동은 .96으로 모두 양호 하
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는 결과
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통계적으로 부(-)의 상관관계
(r=-.20, p<.05)를 보였다.

[13]을 기반으로 위계적 선형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결
과, 가설 1에서 예측한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
행동 간의 부(+)적 관계는 <표 2>의 모형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즉,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는 조직시민행동과(γ
=-.14,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가설 
2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가설화 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에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 간 부적 관계
를 더 강하게 조절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표 2>의 모형 
3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γ=.31, p<.05)은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
였다. 

또한 <그림 1>은 [14]에 기반하여 분석한 조직시민행
동에 대한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그
래프이다. 남성일 때(simple slope=-.59, t=-2.58, p<.01))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울기를 보였으며, 상호작용 
패턴은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와 조직시민행동의 부(-)적 
관계가 강화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여성일 때
(simple slope=.02, t=.97, ns.)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기울기를 보였다.

Fig. 1.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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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서 기업이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람직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많은 조직시민행
동에 대한 연구들이 지나치게 조직 차원에서 조직시민행
동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만 치중되어 진행되었다
[3,5]. 그러나 기업의 높은 성과 달성에 핵심이 되는 이러
한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공공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무임
승차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설명하는 개인의 
특성 변수들 중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 다루
었으며, 이러한 관계에 있어 성별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실증 연구 결과,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는 조직시
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여성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진 학문적·실무
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그간 
연구가 미흡했던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가 조직시민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조직시민행동 발현에 있
어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
는데 공헌했다고 본다. 특히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가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원보존이론[6]을 적용
하여 살펴본 점은, 그간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바탕으로 진
행된 것과는 달리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기여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그간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간과해왔던 성별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도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특
성에 따라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가 조직시민행동을 함에 
있어서 인식하는 자원에 대한 민감도, 경제적·사회적 관
계의 중요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 이타적 행동에 우호
적이며, 사회적 관계형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일부 자원
의 손실이 예상되는 행동에 참여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는 즉각적 보상이 뒤따르는 행동에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의 서로 다른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입장에서 조직시민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확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 할 때, 개인의 기질적 특성에 주목하
여 구성원들을 채용·배치·교육 훈련시킴으로써 조직의 
성과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시
민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차이는 있으나 남성
과 여성의 상이한 행동패턴을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 실
현이나 우호적 관계 구축이 필요한 팀에서 구성원의 성
별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
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ᐧ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보완
되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동일 시점에서 측정한 횡단 자료이기 때문에 
갖는 인과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상사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함으로써 횡단 자료가 갖는 단점을 극복 하고자 하
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통해 명확한 
인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
에 집중하여 조직시민행동과의 연과성에 대해 고려하였
지만, 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관계 대상
자인 상사나 동료의 효과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상사나 동료는 자원손실에 민감한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에게 자원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사의 리더십이나 상사의 지원, 동료
의 우호적 특징, 팀의 협동적 분위기 등 제 3의 의미 있
는 조절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별뿐
만 아니라, 세대나 직무 특성 효과 역시 조절변수로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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